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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  

보도시점
(인터넷) 2026. 4. 30.(목) 11:00 

(지면) 2026. 5. 1.(금) 조간
배포 2026. 4. 30.(목) 06:00

 가족과 함께 배우는 해양안전...
5월 한 달간 <안전해(海)요> 체험행사 열려

 - 5. 1.~5. 31.,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해양안전 체험·전시·공연 선보여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(관장 우동식), 한국해양
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김준석)은 바다주간(5. 1.~5. 31.)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
한 달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해양안전 체험행사 <안전해(海)요>를 운영
한다고 밝혔다.

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방문하면 다양한
해양안전 체험을 해볼 수 있다. 1층 ‘해양안전 탐험대’ 전시 시설에서는 가상
현실(VR) 기기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뗏목에 탑승해 볼 수 있고, 그림·
인공지능(AI) 디자인·숏폼 등 바다 안전과 관련한 흥미로운 볼거리와 ‘북극
항로: 안전으로 여는 미래’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다.

교육·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. 노동절 연휴에는 어린이를
대상으로 하는 ‘해양안전 골든벨(5. 1.~2.)’과 구명조끼 그림을 그려 풍선으로
만드는 ‘모두 모두 안전해(海)요(5. 1.~5. 3.)’가 진행되며, 5월 6일과 9일에는
청소년 대상 인공지능(AI) 영상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인 ‘인공지능(AI) 북극
탐험대’도 운영한다. ‘해양안전 퀴즈게임’과 그림책을 활용한 ‘해양안전
실천 캠페인’은 한 달간 상설 운영하여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.

이 외에 ‘해양안전 마술쇼(5. 3.)’, ‘해양안전 음악회(5. 4.)’ 등 가족이
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된다.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
내용과 참여 방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누리집(www.inmm.or.kr)에서 확인
할 수 있다.

이번 행사는 해양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합동
으로 준비한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, 8월까지 부산, 전남, 경기로
릴레이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.

   * 국립해양박물관(부산, 6월) → 진도국민해양안전관(진도, 7월) → 경기해양안전체험관(안산, 8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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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바다 주간과 가정의 달을 맞아, 가족이 함께
해양안전을 체험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
하였다.”라며, “이번 행사가 국민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해양안전 수칙을
자연스럽게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, 국민의 일상속으로 해양
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 장 이민중 (051-773-5810)

<총괄>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(051-773-5829)

<박물관>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이상길 (051-773-5220)

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변성빈 (051-773-5229)

<전 시>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책임자 부  장 손정수 (032-453-8880)

교육부 담당자 학예연구사 나윤호 (032-453-8884)

<체험교육>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실  장 윤현우 (044-330-2340)

해양안전실 담당자 대  리 김보나 (044-330-23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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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해양안전 체험행사 포스터


